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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 , 심리 , 사회 으로 불안정하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 인 질풍노도의 시기이다(Lee, 2010). 

한 이 시기는 남녀 청소년 모두 신체  성숙으로 생식과 

출산능력을 가지게 되지만, 내재된 성욕이나 성충동을 조 할 

수 있을 만큼 정신 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

를 일으키게 될 험성이 있어 청소년기의 성은 특별히 다루

어져야 한다(Lee, Kim, & Yom, 2001). 

우리사회는 유교  문화와 통  가치 으로 성이 기시 

되어 왔으나, 최근 격한 산업사회로의 변화로 매체를 

통한 자극 인 성문화가 범람하면서 도덕성에 한 잣 가 

모호해지고 있다(Choi & Song, 2006). 부분의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성인용 잡지나 비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성

지식과 왜곡된 성행 를 배우는 경향이 있어 큰 문제 으로 

지 되고 있으며(Kim, 2008), 이러한 잘못된 성지식이나 성태

도는 성가치 이 제 로 성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성문제

를 야기 시켜 원조교제, 청소년매춘, 성폭력, 낙태, 성매개감

염병, 미혼모, 자살 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Kim, 

2008; Lee, 2006), 성교육이 매우 요하다. 청소년기의 성교

육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과 건 한 성태도를 형성하고, 

성과 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합리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다. 성교육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려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 으로 력하여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특

히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획 인 교육이 가능한 학

교가 극 으로 성교육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Jung, 2014). 

그러나 일선 학교들이 여러 가지 제한 인 문제들로 인해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형식 인 경우가 부분이어서(Jung, 2014), 제도 이고 정책

인 학교성교육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실제로 제 7차 교

육과정의 운 지침으로 연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도록 하 으나, 최근 5년간 연간 실시된 성교육 시간을 

조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Jung, 2014에 인용됨)를 보면 

등학교 5.17시간, 학교 3.5시간, 고등학교 5.5시간으로 나

타나 권고시간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성교

육의 큰 문제 의 하나는 학생들의 학교성교육에 한 만족

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Jeoung, 2012; Lee, 2013). 이에 한 

원인으로는 성교육이 정규과목이 아니어서 일정 시수를 확보

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상태 악과 효과 인 달을 한 

문교사가 없어서 교수의 문성이 떨어지는 , 입시 주 학

교교육 분 기 속에서 성교육이 제 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 학교 성교육이 학생들의 요구도를 반 하지 못한다는  

등이 일 되게 지 되어 왔다(Jeoung, 2012; Lee, 2006; Lee, 

2013; Lee et al., 2015). 이러한 제한된 실에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이에 한 한 책과 방책을 

마련하기 해서는 실에 맞는 새로운 성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학생들의 성지식 수 은 

어떠하며 어떤 요인들이 성지식에 향을 미치는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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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원하는 성교육 내용은 무엇인지를 등학교, 학교, 고

등학교 학생들의 발달단계별로 분석하여 이들에 맞는 한 

재를 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Choi & Song, 2006; 

Yang, 2012). 특히 성지식은 정  성태도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Kim, Lee, Kim & Kang, 2012) 학생들

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방  차원에서 학

생들의 건강한 성을 유도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학교 성교육이나 청소년들의 성지식, 성교육 요구를 

조사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연구의 부분은 상자가 

등학생이나 학생, 고등학생 등 단편 인 상만을 연구하

으며(Yang, 2012; Yoon, Jeon, & Park, 2009; Yoon, Park, & 

Lee, 2009), 모든 학교 을 상으로 한 경우에도 성교육에 

한 실태조사에 그쳐(Lee, 2013), 모든 학교 을 상으로 하

여 청소년들의 성지식과 성교육의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를 등

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교 을 포함하여, 

최근 청소년들의 성 련 특성과 함께 등학교, 학교, 고

등학교별로 성지식 수 을 악하고 나아가 성지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며, 상자의 성교육 요구도를 악함으

로써 체계 이고 효과 인 성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 , 고등학생별 성지식 수   련

요인, 성교육 요구를 악하여 체계 인 학교 성교육 로그

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 , 고등학생의 성지식 수 을 악한다.

둘째, , , 고등학생의 성교육 경험을 악한다.

셋째, , , 고등학생의 성교육 요구도를 악한다.

넷째, , , 고등학생의 성지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

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 , 고등학생의 성지식의 수 과 련요인, 

성교육 요구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자료 수집 방법

상자는 서울, 경기 지역의 , , 고등학교 각 3개교를 

임의 추출하 으며, 각 학교의 학년별 한 반을 무작 로 추출

하 다. 이에 등학교 3개교 180명, 학교 3개교 335명, 고

등학교 3개교 299명을 상으로 각각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

수한 등학생 147명(회수율 81.7%), 학생 311명(회수율 

92.8%), 고등학생 263명(회수율 88.0%), 총 721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상자 수는 G*Power 3.1을 이용

하여 산출하 다. 다 회귀분석에서 유의수  .05, 간 효과

크기 .15, 요인 통계  검정력 .95, 변수 개수 7개로 산정한 

결과 표본 수는 130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각 학교  별 인

원수는 이를 충족하 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연구자가 

소속 기 의 기 생명윤리심의 원회(IRB)의 심의(승인번호: 

1041078-201408-HR-130-01)를 받은 후, 2014년 8월말부터 9월

말까지 약 한달 간 이루어졌다. 먼  연구자가 학교를 찾아가 

리자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여 조를 구하 고 담당교

사(연구부장, 학년부장, 보건교사 등)를 지정받았다. 그 후 연

구자가 담당교사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해 설명하 고 

담당교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구에 한 동의를 받도록 하

다. 한 상자에 한 윤리  고려를 하여 담당교사는 

설문에 앞서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한 후 

상자에게 연구에 강제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 설문 내용

은 연구 목  이외에 다른 목 으로 사용하지 않는 을 밝

혔다. 연구에 동의를 한 상자는 설문지에 직  자가 보고식

으로 기록하 고 응답시간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다 

완성된 설문지는 담당교사가 우편으로 회신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Ho, 2009; Japanese Association 

for Sex Education [JASE], 2013; Jung, 2014)를 참고로 하여 

연구 이 작성하 고, 연구 을 포함하여 간호학 교수, 교육

학 교수, , , 고등학교의 보건교사  가정교사 10명으로  

이루어진 문가 그룹의 자문회의를 열어 설문지의 내용타당

도를 검증 받아 총 54문항( 등학생용 52문항)을 최종 선정하

다.

●일반  특성

일반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경제상태, 부모와의 동거여

부  부모의 맞벌이, 학교성 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지식

성지식 측정도구는 학생을 상으로 한 Ho (2009)의 연

구도구를 참고로 , , 고등학생들의 발달 단계  성교육 

교과내용을 고려하여 각 학년 수 에 맞게 수정 보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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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2009)의 연구도구는 학생을 상으로 작성되었으나 이

를 수정하여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Ho (2009)의 연구에서는 생식기 8문항, 임신출산 9문항, 

성건강 12문항, 성행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 고등학생용 문항은 생식기 7문항, 임신  출산 9

문항, 성건강 6문항의 총22문항으로 수정하 다. 등학생용 

설문문항은 , 고등학생용에서 임신  출산 문항  ‘인공

유산(낙태) 후에 여성은 불임이 될 수 있다’와 ‘먹는 피임약은 

확실한 피임방법이다’의 임신 과 피임방법에 한 2개 문

항을 제외한 생식기 7문항, 임신  출산 7문항, 성건강 6문

항의 총20문항으로 구성하 다. 응답방식은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응답자의 정답만을 1 , 

그 외의 응답은 모두 0 으로 처리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고, 낮을수록 성지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성교육 련 문항

성교육과 련하여서는 성교육 경험과 학교 성교육 요구도

에 해 질문하 다.

성교육 경험에 련하여서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 

학교 성교육의 도움정도,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 가정 

성교육의 도움 정도에 해 질문하 다. 학교와 가정에서 성

교육을 받은 경험에 해서는 ‘받은 이 있다’, ‘받은 이 

없다’, ‘잘 모르겠다’  하나를 선택하게 하 으며,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도움정도에 해서는 ‘매우 도움이 되었

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받은 이 없다’ 에서 하나를 선택하

도록 하 다. 분석 시에는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

았다’, ‘받은 이 없다’로 재분류하 다.

학교 성교육 요구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의 보건 역 ‘성과 건강’의 ‘성  발달의 이해와 

처’, ‘이성교제와 성역할, 임신, 피임 등 성과 개인 ·사회  

계’, ‘성폭력, 성매매, 에이즈 등 성  험으로부터의 안 ’

에 한 내용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4년에 발간한 학생성

교육 강화연구용역 보고서(Jung, 2014)에서 제시한 인간발달, 

인간 계, 처기술, 성행동, 성건강, 사회와 문화의 6개 역

을 참고하여 ‘성 개념과 요성’, ‘사춘기의 신체변화’ 등 총 

22개 문항을 최종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앞으로 배우고 싶은 

성교육 내용을 모두 고르도록 하 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1.0 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 으며 통계  유의수 은 5%로 설정하 다. 상

자의 일반  특성과 성지식, 성교육 경험  도움정도, 성교

육 요구에 해서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고, 일반  특성별 성지식의 차이에 해서는 t-test와 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성교육 경험  도움정도의 차이는 χ2 

test를 이용하 으며, 성지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해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을 보

면 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58.9%, 여학생 41.1% 고, 학

교는 남학생 50.5%, 여학생 49.5%, 고등학생은 남학생이 

44.9%, 여학생 55.1%로 비슷하 다. 학년을 보면, 등학교는 

5학년 52.4%, 6학년 47.6%이며, 학교는 1학년 34.1%, 2학년 

31.8%, 3학년 34.1%로 학년별 비슷한 분포를 보 다. 고등학

생은 1학년 38.4%, 2학년 37.3%, 3학년 24.3%로 3학년이 

게 분포되었다. 상자의 경제상태를 보면 , , 고등학생 

모두에서 ‘ 간’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4.6%, 88.1%, 74.5%로 

나타나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지 여부에서는 , , 고등학생 모두 약 95% 가까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 으며, 부모 맞벌이 여부에서는 등학

생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가 39.5%, 학교 55.6%, 고

등학교 60.8%로 높은 학교 의 학생들의 학부모가 맞벌이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성 이 어떤지 알아본 결

과, 상 권이라고 응답한 등학생은 24.9%, 학생 15.1%, 

고등학생 8.4%로 학교 이 올라갈수록 상 권의 성 은 낮은 

응답률을 보 다. 한 성 이 간정도라고 응답한 등학생

은 69.2%, 학생 58.2%, 고등학생 49.8%로 학교 이 올라갈

수록 간성 도 분포가 낮아졌다. 성 이 하 권이라고 응답

한 등학생은 4.9%, 학생 25.4%, 고등학생 41.8%로 하 권

의 성 은 학교 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상자의 성지식

상자의 성지식은 <Table 1>과 같다. 등학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성별과 학년, 학교성 이었다. 성지식은 

20  만 에서 여학생의 수가 9.05 으로 남학생의 6.33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4.159, p<.001), 6학년이 8.55 으

로 5학년의 6.47 보다 높았다(t=-3.141, p=.002). 학교성 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89 으로 ‘ ’이라고 응답한 학생

의 수 6.63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9.564, p<.001). 학생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학년과 학교성 이었는데, 

22  만 에서 3학년의 수가 11.19 으로 1, 2학년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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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xual Knowledge Levels among Participants                               (N=721)

Subcategories of sexual 

knowledge

Elementary school students 

(n=185)

Middle school students 

(n=311)

High school students 

(n=263)

Mean±SD Range Mean±SD Range Mean±SD Range

Total score 7.47±4.52 0∼20 9.84±5.19 0∼22 12.29±4.75 0∼22
Genital structure, function & hygiene 1.84±1.61 0∼7 3.15±1.81 0∼7 3.69±1.71 0∼7
Pregnancy & childbirth 2.09±1.69 0∼7 4.46±2.36 0∼9 5.43±2.29 0∼9
Sexual health 3.52±1.88 0∼6 2.31±1.87 0∼6 3.10±1.70 0∼6

<Table 3> Experience and Helpfulness of School and Family Sex Education among Participants           (N=721)

Variables Categori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n=185)

Middle school 

students

(n=311)

High school 

students

(n=263)

χ2

(p)

n(%) n(%) n(%)

Experience of sex education in school
Yes 169(91.4) 299(96.1) 253(96.9)

9.310
(.054)

No 5(2.7) 3(1.0) 5(1.9)
Do not know 11(5.9) 9(2.9) 4(1.5)

Helpfulness of sex education in school
(among students who had experience of 
sex education in school)

(n=168) (n=299) (n=250)
41.248
(<.001)

Helpful 136(81.0) 220(73.6) 134(53.6)
Not helpful 32(19.0) 79(26.4) 116(46.4)

Experience of sex education in family
Yes 71(38.6) 126(40.8) 85(32.3)

5.013
(.286)

No 63(34.2) 104(33.7) 106(40.3)
Do not know 50(27.2) 79(25.6) 72(27.4)

Helpfulness of sex education in family
(among students who had experience of 
sex education in family)

(n=71) (n=126) (n=85)
3.908
(.142)

Helpful 66(93.0) 110(87.3) 70(82.4)
Not helpful 5(7.0) 16(12.7) 15(17.6)

의하게 높았으며(F=9.564, p=.006), 성 이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12.85 으로 ‘ ’이나 ‘하’라고 응답한 학생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F=11.368, p<.001). 고등학생의 성지식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성별, 학년, 학교성 이었다. 

성지식 수 총 22  만 에서 여학생이 12.95 으로 남학생 

11.45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468, p=.014). 학년에서는 1학

년이 12.96 으로 3학년의 10.89 보다 높게 나왔다(F=3.866, 

p=.022). 학교성 에서 ‘ ’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성지식 수

는 12.99 으로 ‘하’라고 응답한 학생의 11.15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5.586, p=.004).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지식 수를 비교

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먼  등학생의 성지식 수는 

20  만 에 7.47 이었고 학생은 22  만 에 9.84 , 고

등학생도 22  만 에 12.29 으로 나왔다. 즉 이것을 100  

만 으로 환산하면, 등학생은 37 , 학생은 45 , 고등학

생은 56 으로 나와 학교 이 올라갈수록 성지식 수가 높

아졌으나 세 그룹 모두 낮은 성지식 수 을 보여주었다. 성지

식에서도 어느 부분의 지식이 취약한지 알아본 결과, 등학

생의 성지식에서 가장 낮은 역은 ‘생식기’로 7  만 에 

1.84 이었고, 그 다음이 ‘임신과 출산’ 역이 7  만 에 

2.09 , ‘성건강’ 역 6  만 에 3.52  순으로 나왔다. 학

생의 성지식  수가 가장 낮은 역은 ‘성건강’ 역으로 

6  만 에 2.31 이었고, 그 다음이 ‘생식기’ 역 7  만

에 3.15 , ‘임신과 출산’ 역 9  만 에 4.46 으로 나타났

다. 고등학생의 성지식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성건강’ 역

의 지식이 3.10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생식기’ 역 

3.69 , 그 다음이 ‘임신과 출산’ 역 5.43  순으로 나왔다. 

이를 종합해 보면, 등학생들은 생식기 역의 지식이 가장 

낮았고, 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성건강에 한 지식이 가장 

낮았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

연구 상자들에게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과 성교육

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해 알아본 결과 <Table 3>과 같다. 

먼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지에 해 알아본 

결과, 등학생은 91.4%, 학생 96.1%, 고등학생 96.9%로 학

교 이 올라갈수록 성교육을 받은 경험률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을 

상으로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해 알아본 결

과, 등학생 81.0%, 학생 73.6%, 고등학생 53.6%가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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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ed for Sex Education among Participants                        (N=721)

Sex education topics
Tot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n=185)

Middle school 

students

(n=311)

High school 

students

(n=263)

n(%) n(%) Rank n(%) Rank n(%) Rank

Coping skill of related to sexual crisis situations 357(7.3) 77(8.5) 1 151(7.4) 1 129(6.6) 1
Psychosexual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295(6.0) 72(8.0) 2 136(6.7) 3 87(4.5)
Sexual concept and importance 273(5.6) 51(5.7) 114(5.6) 108(5.5) 3
Marriage & family 272(5.6) 53(5.9) 5 122(6.0) 5 97(5.0)
Juvenile protection act 267(5.5) 36(4.0) 139(6.8) 2 92(4.7)
Healthy relationship in dating 260(5.3) 42(4.7) 132(6.5) 4 86(4.4)
Method of child-rearing and role of parent and child 230(4.7) 55(6.1) 4 94(4.6) 81(4.1)
Gender equality 226(4.6) 50(5.5) 99(4.8) 77(3.9)
AIDS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us diseases 224(4.6) 47(5.2) 74(3.6) 103(5.3) 5
Physical change in puberty 211(4.3) 69(7.7) 3 90(4.4) 52(2.7)
Contraceptive method 207(4.2) 18(2.0) 66(3.2) 123(6.3) 2
Sexual harassment & sex violence 207(4.2) 29(3.2) 87(4.3) 91(4.7)
Skin-ship & sexual intercourse 207(4.2) 26(2.9) 77(3.8) 104(5.3) 4
Genital structure, function & hygiene 198(4.0) 37(4.1) 67(3.3) 94(4.8)
Pregnancy & childbirth 196(4.0) 29(3.2) 71(3.5) 96(4.9)
Worry and anxiety about sex 193(3.9) 29(3.2) 89(4.4) 75(3.8)
Sexual identity sense of sexual value 185(3.8) 38(4.2) 76(3.7) 71(3.6)
Individual decision about sexuality 181(3.7) 34(3.8) 81(4.0) 66(3.4)
Abortion 180(3.7) 29(3.2) 60(2.9) 91(4.7)
Sexual minority person (gay, lesbians) 180(3.7) 28(3.1) 80(3.9) 72(3.7)
Prostitution & sexual commercialization 174(3.6) 26(2.9) 66(3.2) 82(4.2)
Sexual curiosity, sexual urge, masturbation 172(3.5) 26(2.9) 71(3.5) 75(3.8)

Total 4,895(100) 901(100) 2,042(100) 1,952(100)

학교 이 올라갈수록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χ2=41.248, p<.001). 연구 상자에게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등학

생은 38.6%, 학생은 40.8%, 고등학생은 32.3%가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학생이 등학생이나 고등학

생에 비해 다소 많은 분포를 보여주었다. 한 가정에서 성교

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을 상으로 가정에서

의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등학생 93.0%, 

학생 87.3%, 고등학생 82.4%가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도움

이 되었다고 응답하 다. 

 

학교 성교육 요구도

, ,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학교에서 더 배우고 싶은 

성교육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다. , , 고 

체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성교육 내용 1 는 ‘상황별 처

방법’으로 체 상자의 7.3%가 배우고 싶다고 하 고, 그 

다음으로 ‘남녀의 성 심리 차이' 6.0% 으며, ‘성개념과 요

성’ 5.6%, ‘결혼가정’ 5.6%, ‘청소년 보호법’ 5.5%의 순으로 

나왔다. 반면 가장 낮은 성교육 요구도는 ‘성호기심, 성충동, 

자 행 ’로 3.5% 으며, 그 다음 낮은 순 가 ‘성매매, 성상

품화’ 3.6%, ‘성 소수자’가 3.7%, ‘임신 ’이 3.7%, ‘자기결

정권’이 3.7%의 순으로 나왔다.

, , 고등학생별로 각각의 요구를 1 에서 5 까지 순

를 살펴보면, 먼  등학생이 가장 배우고 싶은 성교육을 알

아본 결과 ‘상황별 처방법’ 8.5%, 그 다음이 ‘남녀의 성 심

리 차이’ 8.0%, ‘사춘기 신체변화’ 7.7%, ‘자녀양육방법’ 6.1%, 

‘결혼과 가정’ 5.9% 순이었다. 학생이 가장 배우고 싶은 성

교육은 ‘상황별 처방법’ 7.4%, ‘청소년 보호법’ 6.8%, 남녀

의 성 심리 차이’ 6.7%, ‘이성교제’ 6.5%, ‘결혼과 가정’ 6.0% 

순이었다. 고등학생이 가장 배우고 싶은 성교육은 1 가 ‘상

황별 처방법’ 6.6% 고, 그 뒤로 ‘피임방법’ 6.3%, ‘성개념

과 요성’ 5.5%, ‘스킨십과 성교’ 5.3%, ‘에이즈와 성매개감

염병’ 5.3%의 순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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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생을 상으로 성지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하기 하여 학교 별로 각각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로는 일반  특성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던 성별과 학년, 학교성 ,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과 도움정도를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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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Models to Predict Sexual Knowledge in Participants

Variables B SE β t p R2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der (female) 2.622 .595 .290 4.409 <.001

.346  Grade (6th) 1.506 .585 .169 2.576 .011
  Sex education in school 3.328 1.147 .206 2.902 .004
Middle school students  
  Constant 6.354 1.538 4.131 <.001

.164
  Grade (3rd) 2.344 .698 .213 3.360 .001
  School record (high) 3.923 .909 .276 4.315 <.001
  Sex education family 2.051 .721 .196 2.845 .005
  Helpfulness of sex education in school 1.446 .681 .125 2.124 .035
High school students
  Grade (1st) 1.909 .809 .194 2.360 .019

.125
  Grade (2nd) 1.678 .765 .172 2.194 .029
  School record (middle) 1.703 .624 .179 2.728 .007
  School record (high) 2.494 1.098 .147 2.271 .024
  Sex education in family 1.595 .789 .159 2.020 .044

투입하 다. 먼 , 등학생 상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

의하 으며(F=10.602, p<.001), 합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이 1.695이어서 자기상 이 없었으며, 공차한

계가 .177∼.952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51∼

5.649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β=.290, p<.001), 6학년(β=.169, 

p=.011),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성지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β=.206, p=.004), 체 설

명력은 34.6% 다. 학생 상 회귀모형도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F=6.912, p<.001), 합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이 1.868이어서 자기상 이 없었으며, 공차한

계가 .607∼.941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62∼

1.647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분

석결과 1학년에 비해 3학년(β=.213, p=.001)이, 학교성 이 낮

음에 비해 높음(β=.276, p<.011)이, 그리고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β=.196, p=.005)과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β=.125, p=.035)이 성지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체 설명력은 16.4% 다. 고등학생 

상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F=3.742, p<.001), 

합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629이어서 

자기상 이 없었으며, 공차한계가 .550∼.954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48∼1.819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분석결과, 3학년에 비해 2학년(β

=.172, p=.029), 1학년(β=.194, p=.019) 순으로, 학교성 이 낮

음에 비해 높음(β=.147, p=.024), 간(β=.179, p=.007)순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β=.159, p=.044)

이 성지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체 설명

력은 12.5% 다.

논    의

본 연구는 , , 고등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를 

악하고, 성지식에 향을 주는 측요인을 규명하여 보다 체

계 인 성교육 로그램의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수도권지역의 학생

만을 상으로 하 고, 청소년들의 성지식을 알아보는 것에 

을 둔 연구이므로 일반화에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 , 고등학생들의 발달수 별로 성지식의 

수 과 성교육 요구도를 악하고 성지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학습자 심의 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

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성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 입각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상자들의 성지식 수를 알아본 결과 100  만

의 환산 수가 등학생은 37 , 학생은 45 , 고등학생은 

56 으로 나와 학교 이 올라갈수록 성지식 수는 높아졌으

나 세 그룹 모두 낮은 성지식 수 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의 성지식 수를 49.5 으로 보고한 Hong과 

Hwang (2013)의 연구나 고등학생의 수를 58 으로 보고한 

Koh와 Suk (2010)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 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자들의 학교 성교육 경험이 90%를 넘는 것

을 고려하면 학교 성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

과라고 볼 수 있어 보다 효과 인 학교 성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시 하다. 

상자들의 성지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년’, ‘학교 성교육 경험’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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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년’, ‘성 ’, ‘가정 성교육 경험’이 

성지식에 향을 주는 주요 측인자로 확인되었다. 먼  

등학교의 경우에는 여학생일수록 성지식이 높아졌는데 이는 

여학생들의 성지식 우 를 보고한 선행연구(Oh, 2014)와 동일

한 결과이다. 이는 여학생에 있어 등학교 5, 6학년 시기는 

사춘기가 발 되는 시기이고 경 등의 신체변화가 나타나면

서 임신이나 그와 련한 기본 인 성지식을 얻는 기회가 많

아져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남학생은 성지식을 인터넷

에서 가장 많이 얻고 여학생은 학교나 친구, 선배에게 가장 

많이 얻고 있다는 선행연구(Lee et al., 2015)의 결과를 고려하

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정확하지 않은 성지식을 획득했

을 가능성이 높아 여학생들의 성지식이 남학생들보다 높아진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한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지식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년’이 나왔는데 이러한 본 연구의 결

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Hong & Hwang, 

2013; Lee, Jeon, Kim & Jung, 2000). 이는 등학교와 학

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성교제의 경험이나 학교 성교육

의 경험이 늘어나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고등학교 학

생은 반 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지식 수가 유의하게 낮

았는데 이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결과(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4)에서도 학년

이 높아질수록 성교육 경험이 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생들이 성지

식이 낮게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 실정상 학입학 비를 

한 교육과정의 향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기는 

등학교나 학교와는 달리 이성에 한 실질 인 심과 

고민이 심화되는 시기이며(Lee, 2013), 성행동 역시 학년이 올

라갈수록 활발해지는 것(KCDC, 2014)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 성교육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성지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학생은 ‘학교 성교육 

경험’이 유의하게 나온 반면 , 고등학생은 ‘학교 성교육 경

험’이 성지식에 무 한 변수로 나왔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등학생의 경우 부분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에 학교에

서 처음으로 성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 성교육에 해 많

은 심과 흥미를 보이는 데 비해 ,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미 등학교에서 다 배웠던 내용을 반복해서 배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져서 학교 성교육 경험에 한 변수

가 무 하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 이 올라갈수록 학

교 성교육의 내용의 지루함과 반복이며 그 정도가 심해진다

는 연구 결과(Lee, 2013)를 고려하면 , 고등학생에 있어 학

교 성교육은 성지식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

되므로 , 고등학생을 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

생들이 심이 많고 알고 싶어하는 성교육 요구를 미리 악

하여 성교육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 고등학교 학생들은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성지식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는

데, 이 결과를 성지식의 출처가 부모인 경우 성태도가 정

으로 나타났다는 Kim과 Yang (2004)의 연구결과와 함께 생각

해보면, 성교육은 학교에서만 혹은 가정에서만이 아닌 학교와 

가정이 서로 연계하여 성교육 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보

다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나 보건소와 같은 지역사

회에서 학부모를 상으로 자녀를 한 성교육 강좌를 열어 

학부모들의 성지식에 한 역량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고등학생들은 성 이 상 권인 학생일수록 성지식이 유

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성지식 내용이 

도덕이나 과학, 기술, 가정, 체육 등 여러 교과목에 실려 있어

서 더 많이 공부하 을 가능성이 많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추후 더 연구를 통해 밝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성지식 수 을 설명한 회귀분석에

서 향요인으로 나타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등학생 

34.6%, 학생 16.4%, 고등학생 12.5%로 특히 , 고등학교에

서 설명력이 낮게 나왔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학년이 높아질

수록 이성교제나 성과 련한 다양한 경험이 증가하면서 성

지식과 련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오는 결과(Hong & 

Hwng, 2013)로 사료된다. 즉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 외에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성과 련된 변수들이 존재할 가능성

이 많아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에는 성과 

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고등학생을 상으로 각각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성교육 주제를 알아본 결과 모두 공통 으로 ‘상황별 처방

법’을 1 로 꼽고 있었다. 이는 지 까지 청소년들의 성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구체 이고 실질 으로 도움이 되는 성교육

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사춘기 신체변화’나 ‘남녀 

성 심리 차이’ 등은 학년이 낮을수록, ‘피임방법’이나 ‘에이즈

와 성매개감염병’, ‘스킨십과 성교’ 등은 학년이 높을수록 요

구도가 높아져, 학년이 높아질수록 보다 구체 인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등학생의 성교육 요구

도를 조사하여 성행동 역의 요구도가 높다고 보고한 Yang 

(2012)의 연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행동이나 피임에 한 

성교육 요구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Lee 등(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이 같은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

에 한 지식이 많아지고 이성교제나 성경험 등의 경험도 풍

부해지기 때문에 이와 련한 요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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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되며, 따라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쉽고 일상 인 

내용에서 보다 심화되고 구체 인 내용으로 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 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이 학교 성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에 하나는 학생들이 실제 으로 고민

하거나 궁 해 하는 내용을 구체 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이

미 다 아는 내용을 원론 이고 규범 인 내용으로 교육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어(Yang, 2012),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기 에 학생들의 요구를 먼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별로 배우고 싶은 성교육 주제를 살펴보면, 등학생

들이 원하는 성교육 순 는 상황별 처방법, 남녀의 성 심리 

차이, 사춘기 신체변화, 자녀양육방법과 부모자녀 역할, 결혼

과 가정 순으로 나왔는데, 이는 등학생의 성교육 요구도가 

성폭력, 피임, 가정의 소 함 순으로 나왔다고 보고한 Lee 

(2013)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이 원하

는 성교육 순 는 본 연구에서 상황별 처방법, 청소년 보호

법, 남녀의 성 심리 차이, 바람직한 이성교제, 결혼과 가정 순

이었으나, 학생을 상으로 성교육 요구도를 악한 Jung 

(2014)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방과 성폭력 방, 낙태와 생명

존  순이었으며, Lee (2013)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소 함, 성

폭력, 이성간 우정과 교제, 사춘기 심리 순으로 나와 본 연구

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

교육 2 가 ‘청소년 보호법’으로 나와 학생을 상으로 한 

학교 성교육 내용에 있어 새로운 개념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의 성

교육 우선순 별로는 상황별 처방법, 피임, 성의 개념과 

요성, 스킨십과 성교, 에이즈와 성매개감염병 등으로 나왔는

데, 이는 Lee (2013)의 연구에서 이성간 우정과 교제, 피임과 

성폭력, 성 련 질병 순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 다. 고등학

생들은 성행동이 활발한 시기여서 등학생이나 학생과는 

달리 성 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 인 성교육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임방법에 한 구체 인 

교육과 함께 성매개 질환이나 에이즈와 같은 성교육이 이루

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 , 고등학생별로 성교육 요구도를 알아봤

는데,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성교육 요구도에 차이를 보

으며 선행연구와도 다소 차이를 보 는데 이와 같은 이유

는 연구 시기의 문제(Park & Park, 2002)나 학교에서 배운 성

교육의 내용의 문제(Choi, Kang & Yeau, 2004; Yang, 2012)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한 조사에 사용된 문

항구성의 차이에 의해서도 요구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

므로, 통일된 기 을 가지면서도 시  변화를 수용할 수 있

는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정기 으로 학생들의 요구도를 조사

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 , , 고등학생 721명을 상으로 

학생들의 , , 고등학생별 발달단계에 따른 성지식 수 을 

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 으며, 

, , 고등학생별 성교육 요구를 악하여 보다 체계 이고 

효과 인 성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었고 학교 이 올라갈수록 성교육 경험은 많아졌으나,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학교 이 올라

갈수록 어들었다.  학교 이 올라갈수록 성지식 수 은 

높아졌으나 체 으로 낮은 수 이었다. 이는 학교 성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하며, 보다 효과 인 성교육 로그

램의 개발이 시 하다고 사료된다. 성별, 학년, 학교성 , 가

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이 성지식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 별로 차이를 보 다. 학생들이 가

장 배우고 싶어 하는 성교육은 모든 학교 에 공통 으로 ‘상

황별 처방법’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등학생은 남

녀의 성 심리 차이, 학생은 청소년 보호법, 고등학생은 피

임방법으로 나와 학생들의 성교육 요구도 역시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 , 고등학생별로 차별화된 

성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한 본 연구는 수

도권지역을 상으로 연구하 으므로 향후에는 지역별 다양한 

계층의 학생을 상으로 성지식에 한 수 과 원인을 악

하여 일반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을 제언하며, 본 연구는 상

자의 성지식 수 을 , , 고등학생별로 분석하고 향요인

을 악하는데 목 을 두었지만, 후속연구로는 청소년들의 성 

가치 이나 성태도 등 다양한 성과 련된 요인을 규명한 보

다 심층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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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Factors on Sexual Knowledge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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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sexual knowledge, its related factors, and the needs of sex education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develop a sex education program. Method: The 
participants comprised 721 students in grades 5 through 12, from Seoul and the Kyeonggi-do area, in South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the end of August through the end of September 2014, using an anonymou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PSS Statistics 21.0 was used for the descriptive analysis, chi-square,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Higher-grade students had a higher level of sexual knowledge than 
lower-grade students, but the overall level of sexual knowledge was low.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gender, 
grade, school record, and experiences of sex education from family and school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exual knowledge among adolescents. Coping skills related to sexual crisis situations was the most wanted content 
of sex educa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sex education 
program that considers the needs of sex education among adolescents. Also, it is important to periodically perform 
a survey to identify the need of sex education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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